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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 돌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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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KT노사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사다리 작업 안전지침과 관련하여 조합원의 안전 확보 및 업무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.��변경된 안전작업 지침 대응을 위해 현장에 공급 예정인 사다리의 시제품을 사전에 검토하고 보완사항에 대해서 노사간의 의견을 미리 반영하기 위하여 노사합동 현장 공급 사다리 시연회를 지난 5월 28일(화) KT 분당사옥에서 개최했다.��이날 시연회에서는 실제로 현장 작업을 수행하는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했으며 특히 사다리는 조합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품목인 만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선정, 제공할 것에 의견을 모았다. ��KT노사는 시연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안정성을 더욱 보강한 안전사다리를 6월 말부터 현장에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. ����최저임금위원회는 5월 30일(목)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착수했다. ��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오는 6월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.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새로 위촉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10명에게 대통령 명의의 위촉장을 전수했다. ��지난해 논란을 일으켰던 외부 공익위원 8명은 모두 교체됐다. 공익위원은 노사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. 이들의 손에 내년 최저임금이 달린 셈이다.��이와 관련 경영계는 최소한 동결, 가능하면 상징적이라도 마이너스 인상을 요구할 방침이다. 노동계는 "시급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"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. 이재갑 장관은 경제, 고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. ��한편 최저임금은 현 정부 들어 2018년 16.4%, 2019년 10.9%로 2년간 29.1% 인상된 바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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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 공급 안전 사다리 시연회 개최 �조합원 안전 확보 및 업무불편 최소화 목적










